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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

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

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

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Quarrying industry is typical industry that troubled between the market and government regulations in the 

forestry.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spects of economics and environment, landscape, disast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Quarrying industry need revised statutes according to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This study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regulatory reform and mitigation in quarrying industry. We surveyed 22 article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nd lower statutes to employers and business interests on quarry 55 pla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fulfillment status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were satisfactory. But fulfillment status of landscape damage reduction were not applicable. This result is due to the 

social mood that emphasizes the forest landscape. But there is ne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rit chamber through 

present standard on effluent(water pollution prevention). In conclusion,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realistic 

regulation and developed industry to quarry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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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이후 양 ·질

적으로 규제완화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OECD

에서도 규제완화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쟁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는 반면에 

정부는 규제를 통해 공익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교정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함께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Lee, 2008).

임업 중에서도 시장의 효율과 정부의 규제가 상충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토석산

업으로 생산되는 골재는 주택 및 도로건설 등의 크고 작

은 공사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 건설에 있

어서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토해양부의 ‘제 4차 골재수급

계획(2009∼2013년)’의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요는 평균 

209,988천 m
3
이었으며, 지자체가 집계한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 물량의 골재원별 공급실적은 총 659,273천 m
3
로 

수요대비 62.9%에 불과한 것으로 하천 및 바다 등 천연골

재원의 지속적 감소를 고려하여 기 허가된 산림골재를 최

대한 활용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Land,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이처럼 강이나 하천에서의 골재 공

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 

내에 매장되어 있는 토석자원을 활용하여 골재공급을 확

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여전

히 산림골재의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

로 전국적인 산림골재의 이용 가능량이나 암석의 품질 ·

성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미진하고, 관련 법률 또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산림에서의 골재 채취

허가, 관리 · 감독은 골재채취법 제3조와 같이 하천과 바

다 등지가 골재채취법을 적용함과는 상반되게 산림청 소

관법령인 산지관리법 및 하위 법령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Ministry of Land,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Oh, 2016). 이와 같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토석채취는 

산림청에서 채취허가 및 관리 · 감독을 하나 국토교통부

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으로 산재되어 있

고,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종 다양성, 생태연결성 단절, 수

질오염, 분진, 소음 · 진동 등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수반

하는 양면성을 가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총포 · 도검 · 화

약류 등 단속법에 저촉되는 전형적인 규제위주의 행정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토석산업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재해저감을 위해 앞선 법률을 제정 ·적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과 환경피해 및 재해저감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규제완화에 따라 관련 법

률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림에 위

치한 토석채취연구는 대부분 현황 파악(Lee et al., 2006; 

Park et al., 2016)과 복구지 실태 조사(Choi et al., 2009; 

Kim et al., 2002; Park et al., 2016), 타용도 전환(Park et 

al., 2010a, 2010b, 2010c; Park et al., 2012a, 2012b), 환경

피해(Jeon et al., 2002;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4; 

Lee et al., 2014)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토석사업의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조사는 전

혀 실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 조항의 개정에 있어 근거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규제개혁 및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있어 합

리적인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4)를 이용하여 관련 법률과 법 조

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법률 중 산림청 소관법령

인 산지관리법(Korea Forest Service, 2014)에 명시된 토

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

의 이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토석채취지 총 54

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토석의 종류별, 면적별, 지

역별로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1개소, 경기도 7개소, 강원도 5개소, 충청북

도 4개소, 충청남도 7개소, 전라북도 7개소, 경상북도 6

개소, 경상남도 7개소, 제주도 2개소, 세종시 1개소이다

(Figure 1).

해당 토석채취지를 방문하여 토석채취지 종사자에게 

토석채취지에서의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경관피해, 재

해 저감에 관련된 법 조항을 설명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인터뷰를 통해 사전조사 하였다. 인터뷰를 

응답내용을 토대로 현장답사를 통해 법 조항의 이행상태

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조사항목은 산지관

리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환경(비산먼지와 소음 · 진

동) 및 경관피해, 재해 저감(토사유출과 붕괴방지)에 관

련되는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 양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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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map of quarry 54 place in korea.

Damage types Related act and lower statutes Articles (No.)

Environment

Fly dust

Clean air conservation act 1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0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2

Noise·vibrat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2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6

Waste wat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servation act 1

Landscap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8

Disaster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protection,
 etc. of workers suffering from pneumoconiosis 

1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1

Control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etc. act 6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1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1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9

Table 1. Act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related to quarrying.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행상태에 해당 

없음이 포함된 이유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이 모든 

토석채취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자료분석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 및 경

관피해, 재해저감 관련 총 22개 항목에 대한 이행상태

(“양호”, “미흡”, “해당 없음”)의 응답을 토대로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이행상태 및 관련 법 조항의 평균간 비

교는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

의성을 검정하였고,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경우 Tukey방법

을 이용하였다(SAS 9.2).

결과 및 고찰

1. 토석채취와 관련된 환경피해 및 재해저감 법률 현황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피해에 관련된 법률을 조사한 결

과, 환경, 경관, 재해와 같이 크게 총 3개 항목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Table 1).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피해 

저감에 관련된 법률은 총 40개 항목이었으며, 세부적으

로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오 ·폐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비산먼지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19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10개 항목), 산지관리법(2개 항목) 

및 하위 법령의 총 31개 항목이었다. 소음 · 진동 관련 법

률은 산지관리법(2개 항목), 산업안전보건법(6개 항목), 

소음 · 진동관리법(1개 항목) 및 하위 법령 총 9개 항목이 

적용되었고, 오 ·폐수관련 법률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의 1개 항목이 적용되었다. 아울러 경관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총 8개 항목이 적용되었다.

재해에 관련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29개 항목), 산

지관리법(11 항목), 자연재해대책법(1개 항목), 재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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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type Related act and lower statutes
Fulfillment status (%)

P-value
Good Bad N/A

＋

Fly dust
1)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 

subparagraph 2, item 라
87.0  3.7 9.3

Noise · vibrate
2)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 

subparagraph 2, item 마
87.0  3.7 9.3

etc. (overlap)
3)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5, item 다
85.2 11.1 3.7

Mean 86.4±1.0
a

6.2±4.3
b

7.4±10.5
b

<.0001

＋

means not applicable.

Table 2. Fulfillment status of environmental damage reduction in quarries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안전관리 기본법(1개 항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개 항목), 총포 · 도검 ·폭발물 등 

단속법(6개 항목) 및 하위 법령 총 49개 항목이 적용되어 

토석채취시 가장 많은 법 조항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토석채취시 폭발물과 고숙련도를 필요로 하

는 기계를 다루는 작업으로 다양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인자들이 산재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토석채취시 인 ·허가 및 복구에 관련된 

법률까지 감안한다면 적용되는 법률 및 법 조항이 상당

한 수일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이 전형적인 규제형 사업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 저감 관련 법 조항

산림청 소관법령인 산지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에 관련

되는 법 조항은 총 22개 항목(1개 항목중복;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이었으며(Table 1), 타 법률에 비해 환경에 관

련된 규제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관리법에서

는 대체로 토석채취사업의 인 ·허가 및 그에 따른 기준, 

사업지에 대한 제한지역 설정, 관리 및 복구제도 등을 대

부분으로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피해 및 사업의 진흥과 발

전도모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1) 환경피해 저감 관련 이행실태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인 비산먼지와 소음

· 진동에 관련되는 3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Table 

2), 1)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비시설의 설치”에 대한 이행상태가 양호한 조

사대상지가 87.0%로 나타났다. 즉, 비산먼지 저감에 관

련한 해당 조항은 대체적으로 이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 인접한 석산의 대부분이 분지형으로 

비산먼지 및 소음의 확산이 비교적 적을 뿐더러 최근에

는 석산의 외곽을 따라 방음 및 방진효과가 가능한 벽면

을 설치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강

풍이 부는 경우 토석채취지에서 발원하는 비산먼지로 인

해 인근 농작물에 먼지가 덮인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어 

기상조건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Kim, 2005). 아울러 2)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저소음 ·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및 3) 시행령 별표 

8 제5호 다목 “진동 ·소음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에 

대해서는 80.0% 이상의 조사대상지에서 이행상태가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지의 86.4%가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

상태 미흡과 해당 없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종전에는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

음 ·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빈번하였는데(Kown et 

al., 2013; Park et al., 2016; Yi, 2002), 앞선 항목의 이행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볼 때 사업주 및 종사자가 

분진 및 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는 환경피해 저감 항목에 수질

오염방지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토사유

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가 1차적인 역할을 하지만 침사지 

원리는 흙을 물에 가라앉거나 물에 뜨는 물질만 걷어내

는 개념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물리 · 화학적으로 충분한 정화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외부로 방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산지관리법에서 방류수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방

지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법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경피해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관피해 저감 관련 이행실태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는 경관피해와 관련되는 8개 항

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Table 3), 경관피해 저감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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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type

Related act and lower statutes
Fulfillment status (%)

P-value
Good Bad N/A

＋

Landscape

4)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8, item 나  7.4  3.7 88.9

5)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8, item 다 75.9 18.5  5.6

6)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8, item 라  1.9  0.0 98.1

7)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1, item 가 31.5  0.0 68.5

8)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1, item 라 27.8  1.9 70.4

9)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3, item 다  5.6  0.0 94.4

10)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3, item 사 11.1  1.9 87.0

11)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3, item 아 22.2  0.0 77.8

Mean 22.9±24.0
b

3.3±6.3
b

73.8±29.6
a

<.0001

＋

means not applicable.

Table 3. Fulfillment status of landscape damage reduction in quarries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한 5) 시행령 별표8 제8호 다목 “수직높이 15 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 m 이상의 소단

이 조성되도록 채취”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Park et al., 2016)에서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과 복구지의 평균 소단 폭이 각각 4.9, 4.1 m이었고, 

최종 산정부의 소단 폭은 더욱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토석채취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다.

또한 4) 시행령 별표 8 제8호 나목(2012. 5. 22. 이후 토

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한 것부

터 적용) “도로 · 가옥 등에서 보이는 가공시설에 대한 차

폐림(시설) 조성”을 비롯한 6) 시행령 별표8 제8호 라목

(2012. 5. 22.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

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 

한함)”, 8)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라목 “고속국도 ·철도 

주변 등 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한 차폐

· 특수공법 적용(복구지가 있는 경우 해당)”, 10) 시행규

칙 별표6 제3호 사목 “도로 ·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 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경관유지를 위하여 높이 1 m 

이상의 나무를 2 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림 조

성(복구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등과 같이 경관피해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지에서는 해당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석채취지가 산림에 둘러싸

인 분지형으로 인접한 입지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마을

에서의 가시거리 내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

고, 토석채취지 계획 당시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있는 곳

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지가 가옥을 비롯

한 고속국도, 철도 등의 경관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위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7)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과 9) 제3호 다목

의 수목식재시 복토 및 객토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

당 없는 토석채취지가 많았던 것은 해당 조사지들이 토석

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중간복구가 진행된 사업장에서는 이행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지관리법 상에서 중간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중간복구를 실시할 경우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표토를 이미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가 많아 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저감시키

기 위한 법 조항이 조사대상지의 73.8%가 해당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위와 같이 가시권 내에서 발생하는 경

관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 조항에서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 및 이행상태가 양호

한 것으로 사료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산지관리법에서 가시권 등을 기

준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토석채취

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가

시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토석채취

는 10년까지 채취허가가 되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산림환경과 경관

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Park et al., 2009a), 토석

채취지의 허가 이후에 개설되는 도로를 비롯한 가옥, 축

사 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전가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시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3) 재해저감 관련 이행실태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는 재해저감과 관련되는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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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type

Related act and lower statutes
Fulfillment status (%)

P-value
Good Bad N/A

＋

Disaster

12)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 subparagraph 2, item 가 51.9 25.9 22.2

13)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 subparagraph 2, item 나 11.1 48.1 40.7

14)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subparagraph 2, item 다 64.8 29.6 5.6

15) Enforcement decree, article 36, paragraph 3, subparagraph 2, item 바 92.6 1.7 5.6

16)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1, item 나 66.7 29.6 3.7

17)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4, item 가 94.0 0.0 6.0

18)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4, item 나 63.0 25.9 11.1

19) Enforcement decree, attached table 8, subparagraph 5, item 가 79.6 13.0 7.4

20)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1, item 다 37.0 1.9 61.1

21)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3, item 나 46.3 20.4 33.3

22) Enforcement rules, attached table 6, subparagraph 3, item 바 22.2 0.0 77.8

Mean 57.2±26.9
a

17.8±15.8
b

24.9±25.5
b

0.0009
＋

means not applicable.

Table 4. Fulfillment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in quarries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Fulfillment status Good Bad N/A＋ P-value

Mean (%) 48.7±32.0
a

11.3±13.5
b

40.1±36.4
a

0.0002

＋

means not applicable.

Table 5. Fulfillment status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in quarries.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Table 4), 18) 시행령 별표8 

제4호 나목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에 침사지 설치”에 대해서는 63.0%가 이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지답사 결과, 침사지는 설치되어 

있지만 사업대상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침사지 규모산

정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침사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

는 사업장도 있었다. 이처럼 해당 조항에서는 침사지의 

개념을 “토석채취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로 명시하

고 있으므로 토사유출방지 효과를 사업장의 면적과 규모

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12)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가목과 14) 다

목의 “절 · 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및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의 채택”, 19) 시행령 별표8 제1호 가목과 16) 나목의 “채

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채취 

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20) 시행

규칙 별표 6 제1호 다목 “비탈면의 사방공법에 의한 복

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지에서 이행상태가 양

호하였다. 즉, 채취가 진행되면서 적정 기울기의 계단식 

채취를 통해 토사유출과 붕괴를 최소화하고, 복구시에는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방공법 및 비탈면 안정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3)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절 · 성토면 등 낙석방지시

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행상태가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 기설치된 낙

석방지시설을 유동적으로 설치 · 제거가 불가능하여 채취

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앞선 법 조항

에 명시된 배수시설, 침사지, 낙석방지시설 중 낙석방지

시설의 설치현황이 가장 적었다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6)와 부합하는 결과이었다. 따라서 토석채취지에는 

암석 자체의 풍화,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단층, 과발파

로 인한 균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낙석위험이 산

재하므로 사면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Park et al., 2009b).

한편, 조사대상지의 57.2%가 재해 저감 관련 법 조항

의 이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상태 미

흡과 해당 없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토석채취지의 산지관리법 이행실태

산지관리법에서 명시된 토석채취시 발생하는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 총 22개의 이행상태(양

호, 미흡, 해당 없음)를 토대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 이행상태 양호가 48.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나 해당 없음 40.1%와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이행상

태 미흡은 11.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피

해, 경관피해,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 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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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types Environment Landscape Disaster P-value

Mean (%) 86.4±1.0
a

22.9±24.0
b

57.2±26.9
ab

0.0020

＋

means not applicable.

Table 6. Fulfillment status of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by each damage types in quarries.

호를 토대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6),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가 85.8%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 

57.2%와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가 22.9%로 환경피해 저감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에 비해서는 양호하지 

못한 것은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관피해 저감 관

련 법 조항이 대부분의 조사대상지에서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 명시된 토석

채취시 발생하는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에 관련된 

총 22개 항목의 이행상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

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규제개혁 및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토석채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상태가 양호한 토석채취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의 경우 

해당 없는 토석채취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이 대부분의 토

석채취지에서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초 사업을 계

획함에 있어서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것에 의거하여 도로나 마을의 가시거리에서 벗어

나 사업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해내고자 한 산지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환

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정도는 대

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토석채취지를 방문하여 산지관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서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관

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이행상태는 양호하나 그 시설이나 규모가 현지여

건에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해당 법률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나 지자체 담당자

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관리기관에서는 토석채취시 발생

하는 환경피해와 재해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되, 이에 대한 타당한 법률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과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는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재해방지 등이 

대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진흥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석채취가 산지경제활

동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산림훼손 및 산지토

사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위적 요인이기 때문에 토석

산업지원 법률뿐만 아니라 채취활동 이후 환경복구를 장

려할 수 있도록 폐석지의 복구 지원금이나 폐석부지 활

용 지원금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석채취지를 현장조사하여 산

지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종사자의 일부 의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토석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

지관리법의 적정한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위해 차후 정

책기관과 유관기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더욱 합리적

이고, 보편 ·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하며, 그 결과를 정책과 토석산업의 발전방안에 반

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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